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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p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spiration ability, 

bone mineral density, lumbar muscle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for the national softball athletes in the national 

training center.

METHOD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nspiration ability, bone mineral density, muscle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 addition, the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spiratory capacity, bone mineral density, 

muscle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RESULTS: The inspiration, flow rates, and volum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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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orrelated with the bone mass and bone mineral density. 

Inspiration and the flow rates and volume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bone mass and bone mineral density. On the other 

hand, inspiration was correlated with the Extensor muscles 

(r=.464, p=.006) at an angular velocity of 60°/s and the flexors 

(r=.463, p=.006) and extensor muscles (r=.615, p<.001) at an 

angular velocity of 180°/s. The flow rate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extensor muscles (r=.444, p=.009) at an angular 

velocity of 60°/s and with flexor muscles (r=.432, p=.011) and 

extensor muscles (r=.589, p<.001) at an angular velocity of 

180°/s. Finally, the volume was correlated at the extensor 

muscles at an angular velocity of 180°/s (r=.534, p=.001).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spiratory 

capacity, bone mineral density, muscle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of softball athletes did not correlate with 

the bone mass and bone density. On the other hand, the lumbar 

muscle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inspirator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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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동은 건강과 체력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은 물론

[1], 골량의 증가와 골 강도 그리고 골밀도에도 기여하

며[2], 산소섭취량의 증가와 심폐의 산소교환 능력을 

높여 심폐기능이 향상된다. 또한, 운동을 통한 근육과 

혈관의 발달은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수축 운동(Milking movement)을 하는 제2의 심장 역할

을 한다[3]. 

엘리트 선수에게 심폐기능은 운동 수행능력의 중요

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며, 골밀도는 스포츠손상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4]. 또한, 운동 수행능력과 관계된 심장

과 호흡기관의 지구력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

성, 순발력, 속도, 등은 엘리트 선수의 심폐 지구력과 

전신 근력 및 근지구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5-7]. 

따라서 심폐 지구력과 전신 근력 및 근지구력은 운동선

수의 운동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

며[5-7], 골밀도는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4]. Moodie 등[8]은 호흡 기능의 향상

을 위한 훈련 중 흡기 근 훈련(Inspiratory muscle training)

은 가로막과 흡기 보조 근에 부하를 적용함으로써 근력

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흡기 

근 훈련은 근력과 근지구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9,10]. 또한 Kilding 등[11]은 수영선수를 대

상으로 한 흡기 근 훈련이 100m, 200m, 400m 구간의 

기록 향상은 물론 8.9%의 최대 흡기량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박원하[12]와 양윤권[13]은 심폐기능과 

골밀도 그리고 근력은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심폐기능은 골밀도와 근력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은선 등[14]

은 심폐기능과 골밀도 그리고 근력은 다양한 변수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

지 않다고 보고하였다[15-17]. 또한 이들의 연구들은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엘리트 선수

와 일반인들은 체력 및 근력 신체 조성의 차이가 있기에

[18], 이전에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엘리트 선수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를 대상으

로 운동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흡기력, 흡기 유

속, 유량과 근력 및 근지구력 그리고 스포츠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밀도 및 골 질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심폐 능력 중 하나인 흡기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이 골밀도 및 골 질량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흡기관 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선수들의 경

기력 향상을 위한 호흡 운동프로그램 및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

함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8년과 2019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한 총 34명의 국가대표 소프

트볼선수들이 연구참여자로 참가하였다. 국가대표 소

프트볼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담당 물리치료사에

게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선수들만 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매년 규정에 의해 선발된 국가대표 소

프트볼선수들로서, 감각 이상 및 운동장애 그리고 신경

‧근‧골격에 대한 병력이 없었다. 또한 골밀도 측정에 

대한 제한사항과 심폐기능의 의학적 소견이 없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들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오후 훈련이 없는 목요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심 식사 후 200ml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아 

30분 이상의 휴식으로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였다. 1단

계 측정은 흡기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 값 및 골밀

도(Bone Mineral Density; BMD)를 측정으로, 먼저 흡기

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골밀도를 측정한 후 숙소로 복귀하였다. 2단계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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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성 장비를 이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단계로써, 연구참여자는 1단계 측정 후 1주일 후 동일

한 조건에서 가벼운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체간(요부 

근, 복부 근)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부하 속도 60°/s와 

180°/s로 측정하였다.

3. 측정 도구

1) 흡기 근(Inspiratory muscle) 측정

흡기 근 측정은 역치 저항성 흡기 근 측정 및 훈련기

(Power breathe K5, UK)를 사용하여 흡기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 값을 측정하였으며(Fig. 1), 연구참여자들

의 안전과 대상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면을 바라보

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체간과 목이 굴곡 및 신전 되거나 

과도한 어깨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구강 내 압력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코를 막은 후 

실시하였으며,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우스피스에 최대

한 입술을 밀착하였다. 이후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최대한도로 숨을 내쉰 후 ‘시작’ 

신호를 보내면 최대한 빠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도록 

하여, 흡기력(압력: CmH2o)과 흡기 유속(ℓ/s) 그리고 

유량 값(ℓ)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총 3회 실시하여 평

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2주 간격으로 

5회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2) 골밀도 측정

골밀도 측정은 이중에너지 흡수(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방식에 의한 엑스레이 발생용 진

단 장비인 Horizon W(Hologic, USA)를 이용하였으며

(Fig. 2), 엑스레이 감쇄 물질인 시계, 휴대폰, 안경, 액세

서리 등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Scanning table에 편하게 누워 발끝은 서로 

모아준 자세에서 골밀도(g/㎠)와 골 질량(㎏)을 측정하

였다. Scan 범위는 정면 요추(AP Spine), 전신부 촬영

(Whole Body), 고관절(Hip joint) 및 전완 부위(forearm)

에 대한 촬영이 기본으로 수행되었다. 측정 시간은 6분

으로 전신 엑스레이와 함께 골밀도가 측정된다. 이 같

은 방법으로 2주 간격으로 5회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Mean SD

Age(years) 23.15 3.10

Height(cm) 165.23 5.92

Weight(kg) 62.59 6.8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

Fig. 1. Power breathe K5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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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간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등속성 운동 측정

체간의 등속성 운동은 Biodex(System 4, USA)을 이용

하여 의 굴곡근(Flexor)과 신전근(Extensor)을 Councentric/ 

Councentric(Con/Con)으로 측정하였다(Fig. 3). 연구참

여자들은 측정 시 최대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물리치료사 2인이 연구참여자

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구령을 넣어주었다. 먼

저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가벼운 준비운동을 10분

간 실시하였으며, 측정 자세는 신전과 굴곡 운동 반복 

시에 요부 이외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자에 

연결된 벨트로 어깨, 가슴, 골반을 고정하였으며 가동

범위는 0∼100°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19]. 엘리트 선

수들의 동적 근력 평가에서 느린 부하 속도(근력)는 

60°/s, 중간 부하 속도(근지구력)는 180°/s에서 평가한다

는 연구보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20]. 먼저 60°/s에

서 3회 적응 연습 후 최대의 힘으로 5회 측정하였으며, 

Fig. 2. x-ray bone density scan system (Hologic, Inc. Horizon W).

Fig. 3. Biodex syste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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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0°/s에서 3회 적응 연습 후 25회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 시 지속된 최대 수축 운동 후 힘(force)과 

무기인산(Pi)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5분의 휴식이 필

요하다는 연구에 기초하여[21], 부하 속도 사이에는 요

가 매트 위에 편히 누운 자세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주 간격으로 5회 측정하였

으며, 측정된 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모든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기능력(흡기력, 

흡기 유속, 유량 값)과 골밀도 및 골 질량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흡기능력과 골밀도 그

리고 근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correlation)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4.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흡기 근 능력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흡기력은 108.89±13.70CmH2o 

이었으며, 흡기력이 가장 높은 선수는 131.22CmH2o 

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73.06CmH2o 이었다. 또한 

소프트볼선수들의 평균 흡기 유속은 6.08±.69ℓ/S이었

으며, 흡기 유속이 가장 높은 선수는 7.24ℓ/S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4.24ℓ/S이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볼선수들의 평균 유량은 2.59±.56ℓ이었으며, 유량이 

가장 높은 선수는 3.37ℓ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64

ℓ이었다(Table 2).

2. 골밀도 및 골 질량

모든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평균 골밀도는 

1.18±.08㎠이었으며, 골밀도가 가장 높은 선수는 1.38㎠

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05㎠이었다. 또한 소프트볼

선수들의 평균 골 질량은 2.43±.26㎏이었으며, 골 질량

이 가장 높은 선수는 3.01㎏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89㎏이었다(Table 2).

3. 근력 및 근지구력

모든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체간의 느린 부하 

속도의 평균 굴곡근(Flexor)의 근력은 145.16±18.79N이

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168.40N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105.50N이었다. 평균 신전근(Extensor)의 근력

은 180.82±47.32N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276.70N

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는 89.60N이었다. 체간의 중간 

부하 속도의 평균 굴곡근의 근력은 128.76±20.40N이었

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167.40N이었고, 가장 낮은 선수

는 102.50N이었다. 평균 신전근의 근력은 132.46± 

Mean SD

Inspiration Force(CmH2o) 108.89 13.70

Flow Rate(ℓ/S) 6.08 .69

Volume(ℓ) 2.59 .56

Bone Mass(㎏) 1.18 .08

Bone Mineral Density(㎠) 2.43 .26

Flexor of Angular Velocity of 60°/s 145.16 18.79

Extensor of Angular Velocity of 60°/s 180.82 47.32

Flexor of Angular Velocity of 180°/s 128.76 20.40

Extensor of Angular Velocity of 180°/s 132.46 43.7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spiratory Capacity, Bone Density, Muscle Power and Muscle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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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N이었으며, 가장 높은 선수는 209.50N이었고, 가

장 낮은 선수는 75.90N이었다(Table 2).

4. 흡기 근 능력과 골밀도 및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의 

상관관계

연구참여자들의 흡기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 

값과 골밀도 및 골 질량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흡기력은 골밀도 및 골 질량에는 어

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느린 부하 속도의 신

전근 간의 상관관계는 r=.464(p=.006) 이었으며,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은 r=.463(p=.006) 이었고, 신전근은 

r=.615(p<.001) 이었다.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 및 신전근이 높을수록 흡기력이 

높았다. 

흡기 유속도 골밀도 및 골 질량에는 어떠한 상관관계

도 없었다. 그러나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 간의 상관

관계는 r=.444(p=.009) 이었으며,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

근은 r=.432(p=.011) 이었고, 신전근은 r=.589(p<.001) 이

었다.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 및 신전근이 높을수록 흡기 유속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유량은 골밀도 및 골 질량 그리고 느린 

부하 속도의 굴곡근과 신전근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

었다. 그러나 중간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의 상관관계는 

r=.534(p=.001)으로, 오직 중간 부하 속도의 신전근이 

높을수록 유량이 높았다(Table 3).

Ⅳ. 고  찰    

우리의 연구에서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평균 

흡기력과, 평균 흡기 유속 그리고 평균 유량을 알아보

았다. 아쉽게도 국내연구에서는 소프트볼 선수들의 흡

기능력을 조사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

해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엘리트 여자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평균 흡기력은 

103.90±24.60CmH2o이었으며, 특히 엘리트 소프트볼선

수들의 평균 흡기력은 99.10CmH2o로[22], 우리의 연구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Ohya 등[23]은 고도로 

훈련된 여자선수들과 흡기 근육의 피로를 요구하는 운

동선수들일수록, 흡기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소프트볼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보다 고도의 훈련

과 흡기 근육의 피로를 요구하는 훈련을 시행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신체적 조건, 흡연 및 생활환경 

그리고 기후요소 및 지리적 특성 등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24].

또한, 우리의 연구에서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평균 골밀도 및 평균 골 질량을 알아보았다. Mudd 등

IF FR VOL BM BMD F/60 E/60 F/180 E/180

IF 1

FR .994** 1

VOL .740** 724** 1

BM .272 .234 .003 1

BMD .186 .158 .004 .823** 1

F/60 .106 .078 .062 .394* .477** 1

E/60 .464** .444** .291 .428* .464** .660** 1

F/180 .463** .432* .292 .270 .239 .001 .040 1

E/180 .615** .589** .534** .380* .336 .248 .449** .631** 1

IF=Inspiration force, FR=Flow rate, VOL=Volume, BM=Bone mass, BMD=Bone mineral density, F/60=Flexor 60°/s, E/60=Extensor 

60°/s, F/180=Flexor 180°/s, E/180=Extensor 180°/s
*p<.05, **p<.01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Inspiratory Capacity and Bone Density, Muscle Power, Muscle Endura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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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은 미국 소프트볼 대학선수들을 대상으로 골밀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Mudd 등[25]의 연구에서는 

1.16±.06㎠로 우리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체간의 느린 부하 속도의 

평균 굴곡근과 평균 신전근 그리고, 체간의 중간 부하 

속도의 평균 굴곡근과 신전근을 알아보았다. 김정은 

등[26]의 소프트볼선수들의 체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느린 부하 속도의 굴곡근은 131.40±14.49N이었으며, 신

전근은 135.40±36.82N이었다.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

은 111.80±19.16N이었으며, 신전근은 104.30±30.14N이

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연구보다 체간의 근력이 낮았

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

된다.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성인 선수들로 이루어졌으

나, 김정은 등[26]의 연구는 고등학생 선수들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아직 성장기 학생들로 신체 조성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7].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의 흡기력 및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은 골밀도 및 골 질량에는 어떠한 상관관계

도 없었다. Dalsky 등[28]은 흡기능력이 골밀도와 골 

질량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는 심폐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필요한 자극과 골 축적에 대한 자극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설계의 차이로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양윤권[13]의 연구

에서는 심폐기능이 골밀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윤권[13]의 연구에서는 전신 

골밀도와 심폐기능의 상관관계가 아닌 하지 골밀도와 

골반 골밀도에서만 심폐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불일치는 측정 방법의 차이나 

신체적 조건 및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12]. 우리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대표 

소프트볼 선수들로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주 5일을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며 운동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

전의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일반 여자대학생들

로[13], 평균 골밀도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더 

높아 신체적 조건과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었다. 

흡기력은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중간 부하 속도

의 굴곡근 및 신전근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흡기 유속 

역시도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 및 신전근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량은 중간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Barbosa 등[29]의 근력 운동이 심폐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호흡은 체간 근육의 활성

화를 유도하며 요부 안정화 근육은 필수이다[30]. 호흡 

시 흉곽과 복부의 근육들은 주동근과 협력근으로 작용

하며[31], 호기 중에는 복부 근육의 수축과 복강 내 압력

의 상승으로 횡격막을 상승시켜 공기를 체외로 배출하

기 때문에[30], 심폐 능력과 근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근육량의 증가는 근육 내의 모

세혈관의 밀도와 수를 증가시켜, 모세혈관에서 미토콘

드리아로 산소전달을 촉진 시킨다[32]. 이는 미토콘드

리아의 밀도를 증가시켜, 근육 내에서 산소의 확산 거

리를 축소 시키며, 산소이용의 효율과 산화효소의 증가

로 근육에서의 산소추출을 증가시킨다[32]. 따라서 근

육량의 증가는 심박수는 감소시키소, 최대산소 섭취량

과 무산소성역치, 최대운동량을 증가시킨다[33]. 한편 

Ohya 등[22]은 심폐 능력은 근력과 근육량뿐만 아니라 

체질량도 영향이 있다고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근육 활동은 골격계의 기계적인 부하를 

주는 주요 요소이기에, 근력과 근육량은 골밀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4].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심폐 능력이 체간의 근력 및 근지구력과 상관관계

가 있었으나, 골밀도와 골 질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었

다. 조원경 등[32]은 근지구력의 개선은 골격근 세포내

의 산성화를 지연시켜 환기량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시

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추후 이러한 이유를 구명하기 위해 신체적 조건 및 생활

환경 등의 요인들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동 수행능력

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심폐 능력 및 근력[5-7], 그리

고 스포츠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밀도[4]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호흡 운동프로그램 및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한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로 국한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을 대상으로 흡기력, 흡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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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유량과 근력 및 근지구력 그리고 스포츠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밀도 및 골 질량과 심폐 능력 

중 하나인 흡기력과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이 골밀도 

및 골 질량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지만, 전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엘리트 선수들

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하였

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을 대상으로 흡

기능력과 골밀도, 허리 근력 및 근지구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과 2019년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된 34명의 

소프트볼선수들의 평균 흡기력은 108.89±13.70CmH2o

이었으며, 평균 흡기 유속은 6.08±.69ℓ/S이었고, 평균 

유량은 2.59±.56ℓ이었다. 평균 골밀도는 1.18±.08㎠이

었으며, 평균 골 질량은 2.43±.26㎏이었다. 체간의 느린 

부하 속도의 평균 근력은 굴곡근은 145.16±18.79N이었

으며, 신전근은 180.82±47.32N이었다. 체간의 중간 부

하 속도의 평균 근지구력은 굴곡근은 128.76±20.40N이

었으며, 신전근은 132.46±43.76N이었다. 흡기력, 흡기 

유속 그리고 유량은 골밀도 및 골 질량과 어떠한 상관관

계도 없었다. 그러나 흡기력은 체간의 느린 부하 속도

의 신전근과 각속도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과 신전근

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흡기 유속 또한 체간의 느린 

부하 속도의 신전근과 중간 부하 속도의 굴곡근과 신전

근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량은 체간의 

중간부하 속도의 신전근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34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소프트볼선수들

이 모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

동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흡기관 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호흡 

운동프로그램 및 스포츠 손상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유

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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